
따스한 마음이 고픈 우리의 이웃들 

 

집으로 가는 내리막으로 차를 몰며 눈에 간간히 덮힌 왼편의 강을 습관적으로 본다. 

거기에 강이 있는지를  꼭 확인이라도 하듯이 늘 그 강변을 운전하며 쳐다보는 

습관이 있는데 별안간 시야가 훤한것같다. 강건너의 듬성듬성있는 집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며 나를 새롭게하며 생소하게까지 한다. 이유는 그동안 강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선 나무들로 인한 무성한 잎으로인해 100 피트정도의 넓이를 가진 

강을 건너 뒷마당을 널직하게 배경으로 자리잡은 맞은편 집들이 하나도 

볼수었었던 것이 그 무성한 잎이 다떨어지고 나뭇가지만을 달고있는 모습이기에 

맞은편시야가 훤히 다드러나며 강건너 이웃이 가깝고 정겹게 그렇게 새로운 

따스함으로 내눈에 들어오게된 것이었다. 순간 나는 생각해본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나무에 달린 무성한 잎으로 인해 

그렇게 가깝고 훤하게 보여 정겨움 까지도 느끼게 하는 이웃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진것이 그리고 이유와 핑계가 치렁치렁 

그렇게 많아 가까운 이웃의 모습이, 아니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것은 아닌지….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어느한귀퉁이에도 

그러한 마음씀씀이와 배려가 존재할수없게 하는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소외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배려나 삶의 나눔이 불가능한 우리들의 이기적인 삶, 바로 

우리모두의 삶의 모습일수있다. 특히 이렇게 살갗을 스치는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12 월이 되면 그런 어려운 이웃들의 더더욱 추워진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에 

한기가 더 느껴지는듯하다. 내가 가진것이 많아 없는자 소외된자에게 마음이 

쓰여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가진것이 그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깍아버리는 도구가 됐을뿐이다. 나의 위치가 그럴듯하게 높고 격이 달라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을 느낄수없게 했다면 그자리는 또한 인생에서 자랑하고 내세울것이 

못되는 부끄럽고 부족한 자리인것이다. 부자가 부자가 되지말라는 것이 아니며 

높은지위나 직책을 깍아내리는것이 아니라 나무가 나무이지만 모든잎을 벗어버린 



겸손함을 가진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겸손한 자세와 마음을 가진다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야에 힘들고 고독한 이웃들이 다가올것이다. 아니 내가 다가가고 

싶을것이다. 년말 연시에만 연중행사처럼 치뤄버려야하는 의무적인 “선”이 되는 

그런정도의 의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자리를 잡게하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봄이 어떨까? 멀리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물론 

또한 소외되어 힘들고 남모르게 고통받으며 말못하고 끙끙, 가슴앓이를 하는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은 우리가 애써찾아가지 않아도 한인사회의 도처에 있다. 

아니 한인사회는 차처하고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 , 내자녀들의 학부형, 가정들중에 

너무나 많이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따스히 열려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민감하게 

느끼기에 “전혀 몰랐어요 말을안해서”는 이유가 안된다. 그들의 힘든 마음과 

절박한 형편을 기대고픈 마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열려있는 따스한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마음을 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때문이다. 교회안에서도 사업이나 

부부관계, 혹 자녀들 때문에 어딘가 근심띤 모습이 보이는,웬지 의기소침해보이는, 

뭔가 힘들어보이는 그런 가정과 이웃들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실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가보면 어떨까? 연말이되어 자극되어진 선한 마음이 내삶에 

일부분이 되어 가까운 이웃들을 챙기는 삶으로 연결된다면  소리없이 쌓이는 

탐스런 하얀눈처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동반한 삶의 가치와 의미들이 우리들의 

삶에 새록새록 만들어지지 않을까?	  


